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퓨쳐켐, 美 FDA 전립선암 진단 방사성의약품 임상 1상 IND 승인! 

▶ 임상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병원 중심 임상 1상 착수 

▶ 상반기 전립선암 치료 방사성의약품 임상 1상 IND 제출… 진단&치료 아우르는 파이프라인 구축 

 

<2020-02-03>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 전문기업 퓨쳐켐은 FDA(미국식품의약국)에서 전립선암 진단 방

사성의약품 프로스타뷰(FC303)의 임상 1상 IND(신약시험계획)를 승인받았다고 3일 밝혔다. 

 

이에 따라 회사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

에 돌입할 계획이다. 방사성의약품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존스홉킨스대학 Dr. Martin Pomper 교수가 

직접 임상을 진행한다. 

 

현재 미국에선 나스닥 상장사 프로제닉스의 ‘F18-DCFPyl’ 임상 3상 진행으로 PSMA(전립선특이세포막

항원) 기전 전립선암 진단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. 

 

퓨쳐켐 관계자는 “당사 전임상 결과 프로스타뷰는 기존 의약품보다 PSMA 양성 종양에 더 특이적으로 

결합하고 정상 장기 내 흡수율은 더 낮다”며 “더욱 선명하고 정확한 질병 영상을 제공해 시장 선두주

자를 압도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

 

한편 퓨쳐켐은 Lu-177을 표지한 PSMA 기반 전립선암 치료 방사성의약품도 개발 중이다. 상반기 중 

임상대행(CRO)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임상 1상 IND를 신청할 계획으로, 전립선암의 진단 및 치료를 

아우르는 파이프라인을 갖춰 방사성의약품 No.1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다. 


